
 

 ◆ 폐회찬양, ’주가 일하시네’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축도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8월 예배찬양, ‘좋으신 하나님’ 

 

  2025년 8월 3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낭독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 Psalms 84 (Cev)  

 LORD God All-Powerful, your temple is so lovely! 
Deep in my heart I long for your temple,  

and with all that I am I sing joyful songs to you. 
LORD God All-Powerful, my King and my God,  

sparrows find a home near your altars;  
swallows build nests there to raise their young. 
You bless everyone who lives in your house,  

and they sing your praises. You bless all who depend on you  
for their strength and all who deeply desire to visit your temple. 

When they reach Dry Valley, springs start flowing,  
and the autumn rain fills it with pools of water.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2 Kings 22:14-21 (Cev.) 
 

At once he called together Hilkiah, Shaphan, Ahikam son of 
Shaphan, Achbor son of Micaiah, & his own servant Asaiah.  

He said, "The LORD must be furious with me & everyone else in 
Judah, because our ancestors did not obey the laws written in this 

book. Go find out what the LORD wants us to do."  
The five men left right away & went to talk with Huldah  

the prophet. Her  husband was Shallum, who was in charge of 
the king's clothes. Huldah lived in the northern part of Jerusalem,  
and when they met in her home, she said: You were sent here by 

King Josiah, and this is what the LORD God of Israel says to him: 
 "Josiah, I am the LORD! And I will see to it that this country  

and everyone living in it will be destroyed. It will happen just as 
this book says. The people of Judah have rejected me.  

They have offered sacrifices to foreign gods and have worshiped 
their own idols. I cannot stand it any longer. I am furious. 

"Josiah, listen to what I am going to do.  
I noticed how sad you were when you read that this country 

and its people would be completely wiped out.  
You even tore your clothes in sorrow, and I heard you cry.  
So I will let you die in peace, before I destroy this place." 

The men left and took Huldah's answer back to Josiah. (Amen)   

 

1. 7-8월 주일 예배는 더운 날씨(25°+)로 인해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2. 8월 30일(토) 새소망 8월 가족모임  

3. 한국과 캐나다의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불안한 국제정세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시다.  

4. ‘오늘의 양식’ 묵상책이 준비되었습니다.  

5. 지난 수요일(30일) 정해림 집사님 가정 Kanata로 이사. 

6.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과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바람! 

    - 고귀란, 권선아(어머니), 이경미(아버지/어머니), 그외. 

7.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시다. 

    - 일) 조영상, 러) 장석천, 카) 서현석, 니) 이영철, 그외 선교 기관들… 



 

 
 

8. 오늘의 말씀 : 믿음의 숨은 조력자들 1, ‘여선지자 훌다!’ 
 

 

◆ 열왕기하 22장 12-20절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4.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15.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18.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

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4. 찬양, ‘내 주님께 더 가까이’ 

 

One day in your temple is better than a thousand anywhere else.  
I would rather serve in your house,  

than live in the homes of the wicked.  
LORD God All-Powerful, you bless everyone who trusts you. 

(Amen)   



 

 5.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7. 함께 기도 

6.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약하게 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많지만, 

   할렐루야 감사/찬송하며 예수님만 따라 가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2. 한국과 캐나다의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불안한 국제정세를 잘 헤쳐가며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를 더해 주시길...  

3. 무더위를 견디며 열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4.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5.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한단계 더 거룩하게 성장하는 성도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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